
‘일본서기’에도 등장하는 ‘미즈키 오쓰쓰미’와 같은 시대에 지어진 오도이 미즈키 유적과 덴진산 미즈키 유적. 수준 높은 토목 기술은 한반도와의 

교류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. 위지왜인전에도 등장하는 ‘나코쿠’의 중심지였던 이 땅은 교류의 역사가 숨 쉬고 있습니다.

가스가시 동아시아 교류 역사를 잇는 마을


